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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피안 레이저 TV 스테이션> 로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6년 1월 29일 백남준의 별세 소식은 
국내외 미술인에게 큰 슬픔을 안겨 줬다. Art는 그해 3월 호에 
뉴욕에서 진행된 장례식과 국립현대미술관에 마련된 분향소를 
중계하며 그를 추모하는 특집을 기획했다. 그리고 그가 타계한 
지 10년째 되는 올해, 백남준아트센터는 추모 10주기를 맞이해 
〈유토피안 레이저 TV 스테이션〉을 준비했다. ‘유토피안 레이저 
TV 스테이션’은 백남준이 1965년에 처음 제안한 언더그라운드 
전용 텔레비전에 대한 아이디어다. 그는 레이저 고주파를 
이용해서 생겨난 수천 개의 크고 작은 텔레비전 방송국이 
독점적인 상업 방송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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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아트센터는 백남준의 이 같은 뜻을 기리며 시간적, 물리적 
장벽을 초월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백남준식’으로 그를 
추모하고자 한다.

백남준 〈굿모닝 미스터 오웰〉 싱글채널 비디오 30분 1984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백남준의 
비디오 스크리닝은 물론, 젊은 작가들이 제작한 백남준 헌정 
사운드 퍼포먼스로 구성됐다. 기일인 1월 29일에는 봉은사에서 
추모식이 열렸는데, 당시 현장을 인터넷 방송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하면서 백남준이 생전에 꿈꿨던 레이저 
TV 방송 아이디어를 구현했다. 동시에 백남준아트센터는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천호선(전 쌈지길 대표), 볼프 
헤르조겐라트(큐레이터) 등 백남준의 지인들이 말하는 그와의 
특별한 기억을 인터뷰로 공개하며 추모 메시지를 모았다. 
또한 박승원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스튜디오에서 
백남준의 퍼포먼스 〈피아노포르테를 위한 연습곡〉(1960)과 
〈바이올린 솔로를 위한 하나〉(1962)를 오마주한 퍼포먼스 〈Dear 
Mr. Paik〉을 라이브로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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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를 준비하는 작가 서민우

이후 일정으로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존 케이지에게 바침〉(1973), 
〈TV를 위한 편집〉(1975), 〈앨란과 앨런의 불평〉(1982) 등 
백남준의 대표적인 비디오 작품을 연속 상영했다. 비디오 상영과 
사운드아티스트들의 헌정 공연을 시간표에 따라 골고루 배치해 
볼거리를 다채롭게 구성했다. 헌정 공연에는 디구루 서민우 
전형산 최준용 테잎에잎 파펑크 하임이 참여했다. 이디오테이프(-
Idiotape)의 DJ이자 프로듀서인 디구루는 백남준의 초창기 
작곡에 헌정하는 사운드를 연주했고, 촉각을 사운드와 연결해 
새로운 경험을 연출하는 서민우는 백남준의 〈걸음을 위한 선〉을 
모티프로 하여 스피커를 끌고 다니면서 발생하는 사운드를 들려 
줬다. 시각예술에 사운드를 결합해 다양한 노이즈를 생산하는 
전형산은 백남준이 초기에 사용했던 테이프리더를 사용하여 
‘비음악적’ 사운드를 만들었다. 이외에도 고정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험적인 사운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의 퍼포먼스가 이번 
행사의 열기를 뜨겁게 만들었다. 행사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백남준의  마지막 비디오작품 〈호랑이는 살아 있다〉를 상영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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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작품 〈바이 바이 키플링〉(1986) 앞에 선 백남준

백남준아트센터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추모 10주기를 기념하는 
여러 전시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3월 3일 개막하는 〈백남준 
추모 10주기 특별전: 다중시간 wrap around the time〉-
부터 10월 중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 예정인 
간송문화재단 공동 기획전 및 퍼포먼스, 교육, 학술 등 다양한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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